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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유산업, 정제마진 정점 지났다…
NH투자증권, 신증설로 2006-07년 하락세 … 에틸렌 스프레드 약세

NH투자증권은 10월11일 정유산업에 대해 정제마진의 정점이 지나갔다며 중립 투자의견을 제시했다.

최지환 애널리스트는 “정유기업 수익성 지표인 정제마진은 아시아․태평양 지역 정유 설비의 신증설에 따른 

향으로 2006-07년을 정점으로 하락이 예상된다”고 말했다.

최지환 애널리스트는 이어 “국내 정유기업 업이익의 36-60%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화학사업부는 수익성 

하락이 진행되고 있다”며 “기초유분인 에틸렌(Ethylene) 스프레드는 중동․중국의 설비 증설로 인한 과잉공급 

우려, 세계경기 하강을 반 한 수요 둔화 등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”고 설명했다.

아울러 석유개발부문의 이익 기여도 확대가 정유․화학사업부의 업이익 감소분을 상쇄할 것으로 예상되

는 SK를 정유산업 투자유망주로 꼽고 S-Oil과 GS에 대해서는 시장평균 의견을 제시했다. (서울=연합뉴스 고미

혜 기자) <저작권자(c)연합뉴스-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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